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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 DEG 정제중 폭발․화재
재 해 개 요

충북 진천시 소재 폐 DEG(Diethylene Glycol) 정제하기 위하여 감압 

운전을 실시하던중 갑자기 정제탑에 과압이 발생되어 원인 파악중 

폭발․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

현 장 사 진

<사진 : 사고발생 전경 및 파손된 증류탑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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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발생 과정

ㅇ 해당사업장에서는 폐DEG를 정제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, 

이전에 소량의 샘플을 공급자로부터 받아 실험실에서 소형 플

라스크와 유리 증류관을 이용하여 테스트 해본 것이 전부임.

ㅇ 운전 Start-up

  - 08:30분경 : 열매체유 보일러를 가동, 진공펌프 기동

  - 09:00~09:30분경 : 증류탑 Full 진공 상태 

  - 09:30분경 : 정상 운전 (운전온도 : 약 170 ℃ ~ 190 ℃로 추정)

ㅇ 탈수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이 다량 포함된 폐 

DEG를 진공상태에서 고온으로 승온하여 수분이 증기로 기화

하여 과압 발생

ㅇ 고온의 DEG가 고압으로 누출되어 정전기 등의 점화원에 의하여 

화재 발생

재해발생 원인  

ㅇ 표준안전 운전절차 미확립

    폐 DEG를 정제하기 위하여 입고된 폐 DEG의 성분을 구체적으로 

파악한 후 정제에 적합한 안전운전 절차를 확립하여야 하나 이러한 

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운전을 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는 사고를 

미연에 제어하지 못함. 

    <정상적인 운전조건>           <사고발생시 운전조건>

동종재해 예방대책  

ㅇ 운전표준 확립

   정제하고자 하는 폐유 또는 폐유기용제의 정확한 물성을 파악하고 

공정조건을 결정하여야 함.

  ※ 폐유 또는 폐유기용제 공장에서는 폐유 또는 폐유기용제에 포함되어 

있는 주요성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운전하다 이상운전에 

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이 있음


